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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체국은 마음을 전해요

        띠링~.

        오늘 할머니가 보내신 우체국 택배가 온대요.

        그건 바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옥수수

        나를 위해 할머니가 직접 키운 옥수수를 

        박스에 가득 담아

        할머니네 마을 작은 우체국에서

        정성껏 제 이름을 쓰셨겠죠?

        이상해요.

        우리 집에 도착한 건 옥수수인데

        왜 할머니 냄새와 마음도 함께 온 것 같죠?

      

 

 

기입 금지



         옥수수를 닮은 노란 편지지에

         할머니께 편지를 써요.

         할머니의 옥수수는 최고라고요.

         벌써 한 번에 세 개나 먹었다고요.

         곧 방학이 되면 만나러 가겠다고요.

         작은 택배 박스를 만들어 우체국으로 가요.

         나도 할머니를 위한 선물을 보내요.

         파스, 모기기피제, 고소한 참깨과자

         그리고 빨간 봉투에 담은 편지도 함께요

         이상하죠?

         택배는 할머니가 받으실 건데

         왜 내 마음이 설레죠? 


